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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힐링과 웰빙

2. 바른 인체의 중심과 기둥

3. 관절의 역할분담 : 안정성과 가동성

생활속의

힐링 품은 바른자세 

권 희 완 (시중공파 37세)
한의학박사 / 올바른자세교육원장

 괴운(槐雲) 칼럼

희구일(喜懼日)과 구로일(劬勞日)

 권해조(權海兆,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: 복야공파 36세)

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

3월 1일의 밤

/권보드래 지음

안동권씨 종보 구독 확장 협조 안내   

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 권 해 옥 

천년 북소리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울려 퍼지고
보라색 무지개가 우리 안동권문 을 향해
드리워져 있다.

이제 우리는 숭고한 피를 나눠 가진
자랑스런 안동권씨의 형제들로
하나의 깃발아래
천 년 전 찬란한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며
드넓은 광야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할
위대한 시간이 도래하였다.

더 젊고 고결한 미래를 향하여!
영원에서 영원을 향하여 !
우리들의 핏줄이
만 갈래의 강줄기로 변화되어
세상을 평화롭게 적시기 위하여!
감사! 감사의 마음으로 이 땅에 정열의 꽃을 피우자.

세상을 놀래 킨 우리 가문의 족보
그 놀라운 역사적 장엄한 서사시를 보아라
고결한 세계 최고의 가족사를!

창대한 미래 우리 권문의 전통을 위하여
조상님의 음덕에 감사할 마음으로 그 뜻을 기리며
장엄한 행진을 함께 하자

우리권문  그 무한한 힘은 어디서 왔는가
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처럼 웅장함은 어디서 왔는가
종시(宗是)처럼
숭조이념 애족사상 후학계도 사회윤리
그 뿌리가 여기에 있나니

자랑스런 권문의 후예들이여!
천년
만년을 흘러 가야만 할 강물들이여
선조께서 켜놓은 드높은 등대가 기다리는 망망대해로
닻을 올리고 함께 노를 저어가자

푸르른 향기 배어 있는 초원을 향하여
천만년 대를 이어갈 후손들을 위하여

서울 금천문인협회장 시인 권필원

- 제31회 안동권문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에 붙여 -


